
     

          379장 - 내 갈길 멀고 밤은 깊은데

(1)

내갈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걸음씩 늘 인도 하소서 

(2)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 하소서 

(3)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준령 만날 때 도우소서 
밤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380장 - 나의 생명 되신 주

(1)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 주소서 

(2)
괴론 세상 지낼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3)
세상 살아 갈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 가겠네

후렴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줄로써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6월 16일(토) 기도 담당 : 김현웅 집사  

2018년 6월 15일(금)

이른아침예배
                                            인도 : 박세훈 목사
예배를여는말 ·············································································· 인  도  자

신 앙 고 백 ······························ 사도신경 ······························ 다  같  이

찬       송 ································ 379장 ································ 다  같  이

기       도 ·············································································· 이윤식 집사 

성 경 봉 독 ························ 창세기 23:1~20 ······················· 인  도  자

찬       양 ·············································································· 새벽찬양대

설       교 ···················· 『마침내 땅을 얻다!』 ···················· 이상학 목사

기       도 ·················· 준비된 기도문을 따라 ·················· 다  같  이

찬       송 ································ 380장 ································ 다  같  이

축       도 ·············································································· 설  교  자

            

                 <창세기 묵상 본문 및 설교 제목>

 요일 본 문 제   목

6월 12일(화) 창 22:1~12 모리아, 하나님의 승리

6월 14일(목) 창 22:13~19 모든 것을 드릴 자가 세상에 주는 복

6월 15일(금) 창 23:1~20 마침내 땅을 얻다!



새문안교회 이른아침예배 기도문

2018년 6월 15일(금)

우리 삶의 주인되신 하나님,

오늘도 새 하루와 생명을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영향력 속에서 마음이 쉽게 흔들리며 영적인 시야가 흐려지

는 저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

을 신뢰하며 살아가도록 주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하며 마침내 성취된다는 영적 진리를 깨

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며, 우리 각자가 부름 

받은 가나안에서 약속의 땅을 얻는 복된 성도의 삶 이어가게 하옵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땅위의 교회가 주님이 주신 소금과 빛의 사명을 새롭게 깨달아가게 하옵소서. 먼저 

거룩함과 정결함을 지켜 나가며, 세상 가운데 진리의 빛을 비추게 하옵소서. 긴 역사 

가운데 새문안교회를 이끄신 손길로 오늘도 함께 하여 주옵소서. 담임목사님과 성도들 

모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머물러 한 뜻 안에서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게 하옵소

서. 

새 성전 건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 허락하신 성전을 온전하게 세워가

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더욱 

크게 하시고, 한 마음과 한 뜻 안에서 새성전을 완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 땅의 지도자들의 마음을 강권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

로 나라와 민족을 섬기게 하옵소서. 급변하는 국제 정세 중에도 한반도를 향한 주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평화와 소망의 날이 이어지도록 지켜주옵소서.

복음에 빚진 자의 마음으로 선교 현장을 섬기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셔서, 넘치는 은

혜와 사랑 가운데 승리하며 생명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합니다. 아멘. 


